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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considers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fashion style of fashion journalist Anna Wintour. Fashion journalists are specialists who work at fashion media. Especially, Anna Wintour is one of the most famous fashion journalist in the world and fashion icon, who has been editor-in chief of Vogue USA since 1988. For this study, Anna Witour’s photograph was collected from 2010 to 2015 on web-sites. After collecting images, it analysed with 4criterions which were silhouette, color, fabric(pattern and texture) and hair style(and accessories) following advance researches analysis about fashion style.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ymbolism revealed that could express her identity through utilizing steady items such as blond bob hair, Chanel bold sunglasses, short round neckless and Manolo Blahnik’s low-heeled slingback nude sandals. Especially, she gave consistency to her fashion style with fixed hair style and accessories which are similar in shape. Second, femininity, that reveal as an internal characteristic such as sensitivity and as an external characteristic like fluidity. Anna Wintour expressed femininity with elegant curvy silhouette, various of color and flower pattern. Particularly, she emphasized nature women’s body shape with princess silhouette, slim silhouette. Third, analysis result indicated characteristic of authority with oversize silhouette, wide lapel details and glamorous genuine fur items. Furthermore, some of her fur items looked overwhelming which dyed in artificial color or printed with leopard pattern. These powerful items contained immanent meanings that are power and position which could express a role as an editor-in chief of Vogu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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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패션 저널리스트는 TV, 신문, 잡지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하여 패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로써 패션 산업과 관련된 기사나 인터뷰를 작성하고, 비평하며 최신 트렌드를 다루며 화보지 작업 등을 진행하는 전문 언론인을 의미한다.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대중들에게 패션 트렌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유행하고 있는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함으로써 제품의 판매와 구매, 즉 패션 유통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이들은 타임지가 뽑은 All-TIME 100 Fashion Icons에 선정(Sun, 2012)되기도 하는 등 그들 스스로가 패션 아이콘으로서 패션 트렌드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들이 평소 착용하는 패션 스타일 역시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명 패션 저널리스트들 중 Anna Wintour는 1892년 창간된 패션 업계 최고의 매거진 Vogue USA 편집장을 현재까지 28년간 수행(“Anna Wintour”, 2016)해오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소산(所産)이라 할 수 있는 책(Front Row)이나 영화(The devil’s wear Prada) 또는 뮤지컬(Ryan Raftery is the most powerful woman in fashion)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대중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다수의 잡지에 다루어질 정도로 그녀만의 차별화된 패션을 선보이고 있음에 따라 그녀의 의상 스타일에 내재되어 있는 미학적 특성의 측면을 파악하고 고찰하는데 적합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패션 저널리스트와 관련하여 안나 피아지의 패션 스타일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4), 패션 기자들을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한국 신문 패션 저널리즘의 특성을 분석하고 신문 패션 저널리즘의 기능 수행을 분석하는 연구(Lee, 2013), 신문의 패션 칼럼을 통해 저널리스트로서의 여권신장에 영향을 미친 Eugenia Sheppard의 일생에 관한 연구(Voss, 2015)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최근 패션 저널리스트들의 스타일 분석과 그들이 패션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과 작용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으나, 주로 신문 내의 패션 저널리즘과 패션 저널리스트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패션 저널리스트의 스타일 분석에 관해서는 안나 피아지의 경우만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패션 저널리스트들이 연출하는 개성 있는 패션 스타일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패션 아이콘의 측면에서 유명 패션 저널리스트들의 스타일에 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패션에 나타난 스타일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특성을 찾고 미적 가치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대중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셀러브리티들이 복식을 통한 스타일링을 연출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의 특색을 표출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내용 및 절차는 첫째, 패션 저널리스트의 개념 및 Anna Wintour의 생애에 대한 일반적 고찰을 실시한다. 둘째,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Anna Wintour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정립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인 실루엣, 컬러, 소재,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에 입각하여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Anna Wintour의 패션 스타일에 내재해 있는 미적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패션 저널리스트 및 Anna Wintour에 관련된 선행 연구 , 국내외 단행본, 인터넷 및 전문서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론적인 연구와 함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해외 대표적인 포털사이트(Google, Yahoo)를 중심으로 수합한 공식 석상에서 Anna Wintour가 착용한 패션 이미지 313장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분석 항목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자료 35장의 이미지를 그 사례로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패션 저널리즘과 패션 저널리스트에 관한 일반적 고찰
        패션 저널리즘이란 “주로 옷차림 따위에서, 특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양식”을 뜻하는 패션과 “신문·잡지·방송 등 활자나 전파를 매체로 하는 보도나 그 밖의 전달 활동, 또는 그 사업”(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을 의미하는 저널리즘의 합성어로써 한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유행에 대한 정보, 특히 의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문화·경제 전반의 이슈에 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 저널리즘의 영역에 대해 Wikipedia(2016)에서는 복식 평론 및 비평, 분석 연구 등의 모든 인쇄 매체를 포함하여, 잡지나 신문, 그리고 패션 관련 단행본, 방송 그리고 온라인 잡지, 웹사이트, 개인 블로그의 영역까지 드러나는 일련의 양상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패션 저널리즘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Wylie(2012)는 “패션 산업에 관한 글쓰기로 보도기사, 특집기사, 비평, 분석연구, 사업 보고, 소비자 보고 및 흥미유발을 위한 모든 기사 형식을 포함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Lee(2004)의 연구에서는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사유와 비평을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담아내는 보도 행위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Lee(2013)에 의하면 패션 산업에서의 각종 정보 및 예술적 작업에 대한 것을 매체에서 정리 전달하고 패션 생산과 수용을 탐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Nahm(2006)은 패션 저널리즘이 패션에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대중과 패션을 연결해 주는 가교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광고주나 디자이너 등과 함께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등 한 나라의 패션문화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패션 저널리즘은 매체를 통해 현대 패션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선별하고 편집하여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패션 산업에서의 각종 정보 및 논평을 매체에서 정리 전달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련의 활동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션 문화를 생성하고 상품 홍보를 통해 소비문화를 창출하여 패션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패션 저널리즘 분야에서 패션 관련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전문 언론인을 패션 저널리스트라고 하며, 패션에디터, 패션리포터, 패션 카피라이터, 패션 포토그래퍼, 패션 평론가 등과 같이 다양한 역할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패션 신문이나 잡지를 편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패션 에디터는 패션 정보를 수합하고 분석하여 선택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패션 트렌드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Fashion Expert Reference Dictionary, 1997). 패션 리포터는 주로 방송매체에서 활동하며 패션쇼나 트렌드, 이벤트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상품이나 브랜드 런칭 등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 패션 카피라이터는 패션 브랜드를 담당하는 카피라이터를 지칭하는데, 기업이 원하는 상품 이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 특성을 바탕으로 패션 광고의 원고나 콘티를 작성한다. 또한 패션 포토 그래퍼는 패션 상품이나 패션 광고, 패션 기사 및 트렌드를 표현하기 위한 전문 사진을 촬영하는 일을 하는 이들이며, 패션 평론가는 패션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패션 트렌드에 관한 논평이나 논설을 언론매체에 기고하는 이들을 뜻한다(Kim et al., 2014). 이처럼 패션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그들 스스로 패션의 흐름을 읽고 패션 문화를 창조하는 트렌드 리더의 역할을하며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그니처 스타일 연출을 통해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대표적인 유명 패션 저널리스트로는 Vogue Italy의 칼럼리스트였던 Anna Piaggi, Vogue Japan의 편집장인 Anna Dello Russo, 전 Vogue Paris 편집장 Carine Roitfeld, 인터내셔널 보그 에디터 Suzy Menkes,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인 Vogue USA 편집장 Anna Wintour 등이 있다.

        다시 말해 패션 저널리스트는 홍보전문가, 포토그래퍼, 디자이너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패션 산업은 물론 시사, 철학, 역사, 예술, 문화, 연예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한 인터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들로써 그들이 가진 지식과 감성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패션 저널리스트들은 그들의 성과를 통해 단순히 정보 전달의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이나 상품의 판매 증대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 Anna Wintour에 대한 일반적 고찰
        Anna Wintour는 1949년 런던, ‘Evening Standard’의 편집국장 Charles Wintour의 딸로 태어나 런던의 상류층 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잡지사 ‘Harpers & Queen’의 어시스턴트로 패션 저널리스트의 입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에디터 인생을 시작하였다. 25세가 되던 해, 런던을 떠나 뉴욕으로 건너가 ‘Harper’s BAZZAR’, ‘Viva’, ‘Newyork’, ‘Savvy’ 등의 잡지사에서 일하며 패션 에디터로써 그녀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갔다. ‘Vogue USA’의 편집장으로 지명된 후 ‘Vogue USA’를 미국 패션잡지 1위의 자리에 올리기도 한 그녀는 종전까지 패션모델을 중심으로 잡지의 표지를 구성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Hillary Clinton 등의 유명 인사들을 표지 모델로 선정하는 파격적인 행보로써 패션계를 놀라게 했다(Oppenheimer, 2006/2009). 또한, 1974년에 최초로 흑인 모델 Beverly Johnson을 잡지 표지 모델로 기용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Oloizia, 2014), 1988년 편집장으로서의 첫 표지 작업에서 초 고가의 꾸뛰르 탑과 빈티지 청바지를 매치하여 패션 화보를 진행하는 등의 파격적인 스타일링을 제안하기도 했는데(Bergin, 2014) 이러한 사례들은 Anna Wintour가 편집장으로서 대표적인 그녀의 업적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Anna Wintour는 차갑고 독선적인 성격으로 Nuclear Wintour라고 불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한겨울에도 스타킹을 신지 못하게 하고, 하이힐을 반드시 신어야한다는 Vogue USA 직원들의 복장을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Kang, 2013). 세계 10대 신문 중 하나인 미국 경제지 The Wall Street Journal에서는 Anna Wintour에 대해 “You can make a film in Hollywood without Steven Spielberg's blessing, and you can publish software without Bill Gates's blessing, but you can't succeed in fashion without Anna's blessing.”이라고 표현하였는데(Levine, 2011) 이는 Anna Wintour가 탁월한 안목으로 미국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다수 발굴해 낸 것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 예로 베라 왕, 존 갈리아노, 마놀로 블라닉, 마크 제이콥스, 톰 포드 등이 신인 시절 그녀의 도움을 받아 패션 업계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스스로 다수의 다큐멘터리 필름 <Dior et moi>, <The September Issue> 등에 본인 역으로 출연하여 Vogue 편집장으로서의 삶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주영미대사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등 문화 산업계의 거물로 평가되며 패션 산업과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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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Vogue USA first black cover girl.
            
              http://www.b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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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Vogue USA Cover.
            
              http://tmagazine.blogs.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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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Vogue USA Cover.
            
              http://tmagazine.blogs.ny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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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of documentary film ‘The september issue.’
            
              http://www.impawar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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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r of documentary film ‘Dior et moi.’
            
              movie.naver.com
            

          
          

          

        

      

    

    

  
    
      3.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스타일 분석
      본 장에서는 Anna Wintour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스타일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을 정립하였다. 스타일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면, Lee and Chung(2005)은 스타일을 의상 착장과 함께 백, 슈즈, 쥬얼리, 안경 등의 패션 소품과 헤어스타일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Kim(2008)의 연구에서는 아이템 매치에 따른 스타일, 색채 및 소재로 구분하였다. 또한, Kim(2012)은 아이템, 색상, 소재와 패턴으로 분류하였으며, Yu and Lee(2016)의 연구에서는 실루엣, 아이템, 컬러 및 소재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Anna Wintour의 스타일 분석을 위한 분석 기준은 3가지 의상디자인 요소 실루엣, 색상, 소재와 연출요소인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며, 소재의 경우, 사진 자료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에 의해 시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문양과 질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1. 실루엣
        실루엣은 의복을 착용했을 때 보이는 전체적인 형태의 윤곽이나 외형을 나타냄(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으로써 관찰자로 하여금 어떤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Anna Wintour의 의상에 나타난 실루엣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이트 실루엣(30.7%), 프린세스 실루엣(27.8%), 슬림 실루엣(23.0%), 오버사이즈 실루엣(9.3%), 아워글래스 실루엣(9.3%)의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실루엣은 착장의 차이를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첫째, 원피스 드레스 단일 아이템만으로 착장을 완성하여 슬림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 등으로 그 형태를 분류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Fig. 6은 소매 없이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피트 되어 바디라인을 드러내는 슬림한 실루엣의 원피스를 착용하고 있고, Fig. 7과 같이 역시 여성의 신체 본연의 라인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타이트한 원피스를 착용하여 섹시한 느낌을 더하고 있다. 프린세스 실루엣의 대표적 예로 Lanvin의 2013 컬렉션 의상인 Fig. 8을 들 수 있는데, 상체 라인과 허리에서부터 넓게 퍼지는 스커트라인이 돋보이는 슬리브리스 원피스 드레스에 벨트 디테일을 활용하여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또한, 프린세스 실루엣의 Fig. 9 역시 단일 착장의 원피스 드레스로, 하프 슬리브에 프린세스 라인의 절개가 스커트 밑단까지 이어져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Anna Wintour는 이러한 실루엣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로 짧고 타이트한 가디건을 착용하여 한층 편안해 보이는 스타일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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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 silhouette dress.
            
              forums.thefashion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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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 silhouette dress Dolce & Gabbana 2015.
            
              fashionbomb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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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ess silhouette dress Lanvin 2013.
            
              http://www.talkingwithta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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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cess silhouette dress Marni 2014 FW.
            
              http://www.dailymail.co.uk
            

          
          

          

        

        둘째, 고급스럽고 포멀한 스타일의 투피스, 스리피스 의상을 착용하여 어깨와 허리선, 골반이 강조된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선보였다. Fig. 10에서는 직선적이고 힘 있게 표현된 어깨에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살짝 펼쳐진 아워글래스 실루엣의 재킷과 함께 스커트 밑단이 살짝 플레어진 Oscar de la Renta의 투피스 의상을 활용하여 몸의 굴곡을 강조했다. Fig. 11은 절제된 느낌의 투피스로, 직선적인 어깨에 전체적으로 날씬하고 뚜렷하게 바디라인이 드러남으로써 힘이 느껴지는 착장을 선보이고 있다. 날렵하게 테일러링 된 투피스에 더블브레스트 장식이 더해져 우아하면서도 강해 보이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Fig. 12의 투피스 재킷에서는 지퍼 클로징과 가슴의 플랩포켓이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 8부 소매에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 그리고 옆 라인에서 뒤쪽까지 이어지는 페플럼 장식으로 독특한 느낌을 주는 재킷이 H라인 스커트와 함께 슬림한 바디라인이 돋보이도록 연출하고 있다.

        
          
          

          Fig. 10. 
				
          

          
            Hour-glass silhouette suits Oscar de la Renta 2013 FW.
            
              http://www.huffington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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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m silhouette suits.
            
              http://www.gettyimag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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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r-glass silhouette suits.
            
              http://www.styledumonde.com
            

          
          

          

        

        셋째, 아우터의 형태감을 활용한 착장을 통해 스트레이트 실루엣, 오버사이즈 실루엣 등을 선보였다.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Fig. 13과 같이 나타나는데, 완전히 직선으로 떨어지는 트렌치 스타일 코트에 벨트로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줌으로써 매니시한 코트를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하고 있다. Fig. 14, Fig. 15에서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아우터가 활용되었다. Fig. 14는 싱글 투 버튼 오버사이즈 코트를 메인 아이템으로 착용하여 매니시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빳빳한 소재 감으로 인해 루즈한 핏이 고정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Fig. 15에서는 와일드한 느낌의 퍼 소재가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코트를 한층 더 과시적이고 강렬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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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silhouette coat.
            
              http://www.e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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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size silhouette coat.
            
              http://www.zimb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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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size silhouette coat celine 2012.
            
              http://www.gettyimages.com
            

          
          

          

        

        이처럼 Anna Wintour는 아이템의 선택과 착장을 통해 스타일의 차이를 두고 다채로운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었다. 원피스 단일 아이템을 사용하여 슬림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을 드러 내거나 고급스럽고 포멀한 투피스, 스리피스 의상을 통해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선보였다. 또한 형태감 있는 아우터의 활용을 통해 스트레이트 실루엣,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강조하거나 절충된 실루엣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착장을 통해 실루엣에 변화를 주고 있었다.

      

      
        3.2. 색상
        색이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이 눈을 통해 감각되는 것(Park, 2007)”을 뜻한다. 색은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민감한 시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것(Kwon, 1995)으로 의복에 있어서 색은 가장 극적인 효과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nna Wintour의 의상에 드러난 색상을 분류하기 위하여 IRI 색채연구소에서 고안한 Hue & Tone 120 색채계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난색 계통의 색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 Fig. 16에서는 숏 슬리브의 레드 컬러 원피스 드레스를 착용하여 단일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Fig. 17는 다홍색과 금색의 레이스가 촘촘히 어우러진 타이트한 원피스를 착용하여 밝고 경쾌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Fig. 18은 황색의 모피 코트와 이너의 옐로우 원피스 드레스를 톤온톤으로 매치하여 편안하고 포근해 보이는 착장을 선보이고 있다. Fig. 19에서는 기하학적 패턴으로 이루어진 그린 톤의 원피스 드레스를 착용하였는데, 이전에 선보인 원피스 드레스들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장식이나 디테일 없이 원피스 단일 아이템만으로 심플하게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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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red dress.
            
              http://www.hollywoodrepor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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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d yellow red dress.
            
              http://www.ny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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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yellow dress with beige fur coat.
            
              http://www.wireima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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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yellow green dress.
            
              http://www.amny.com
            

          
          

          

        

        둘째, 한색 계열은 약 18%의 비율로 나타났다. 페일(pale)톤 블루 트렌치코트가 돋보이는 Fig. 20은 오픈 숄더 디테일로 인해 유니크함이 더해져 심플한 디자인임에도 그녀의 패션 감각을 드러내고 있다. Fig. 21에서는 착장 전체를 짙은 푸른색의 아이템으로 연출하여 통일성이 드러나는 레이디 라이크 룩을 연출하였고, Fig. 22는 광택이 나는 네이비 컬러의 보트 넥슬리브리스 원피스로 고급스럽고 심플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Fig. 23에서는 전체적으로 분홍색, 보라색의 꽃 프린트가 새겨진 남보라 빛의 원피스 드레스를 착용하여 여성스럽고 신비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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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le blue trench coat.
            
              jacket.yournextsho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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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blue jacket and purple blue dress.
            
              http://www.theguard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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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k purple blue dress.
            
              http://www.marieclair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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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purple dress.
            
              fashionsizzle.com
            

          
          

          

        

        셋째, 다양한 톤의 무채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미지 자료의 약 21%가 무채색이었는데, 대표적인 예로 Fig. 24의 원피스 드레스는 광택 있는 화이트 컬러 N1톤이 의상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동시에 프린세스 라인을 따라 사이드 면에 블랙컬러가 블로킹 되어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 모던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Fig. 25의 원피스 드레스는 전체적으로 여러 톤의 그레이 컬러 얀(yarn)이 어우러져 N7 톤의 무채색 컬러를 이루고 있다. Anna Wintour는 특히 블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Youtube Vogue 채널의 ‘73 Questions with Anna Wintour’에서 그녀는 절대 입지 않는 패션에 대해 묻자 “Head-to-toe black”이라고 답했다(Cooper, 2014). 이러한 인터뷰를 뒷받침하듯이 All Black의 의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블랙 의상을 착용할 경우, 다른 색상으로 된 아이템을 함께 매치하거나 무늬로 다른 색을 배치하여 다채롭게 연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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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ing white dress.
            
              http://www.stylist.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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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y tone dress.
            
              http://www.wireimage.com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Anna Wintour가 다양한 색상과 색조를 골고루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난색과 한색, 무채색 외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컬러가 조합된 경우를 Mix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전체 의상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의상 연출에서 한 가지 색상을 키(key) 컬러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으며, 비교적 난색을 선호하지만 색채계 전반에 걸친 컬러들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특정 컬러에 치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3. 소재(무늬 및 질감)
        무늬란 “옷감이나 조각 등에 장식으로 꾸미는 여러 가지 모양”(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을 의미하는 것으로, 점, 선으로 구성된 기하학 무늬, 상징적 의미가 담긴 추상적 무늬, 동식물 등 자연계의 대상을 통한 구상 무늬 등이 있다(World art terms dictionary, 2007). 질감이란 재질(材質)에 따라 달리 느껴지는 독특한 느낌(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으로 섬유마다 특유의 질감이 있어 촉각과 시각을 자극하고 의복의 전체적 느낌을 좌우하기도 한다.

        Anna Wintour의 의상을 살펴보면 첫째, 직선적 패턴 및 기하학적 패턴이 나타났다. 2014년 미국 테니스 협회(USTA)에 등장한 Anna Wintour가 선보인 의상 Fig. 26에서는 블랙, 그린, 화이트의 세 가지 컬러의 각기 다른 넓이의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플레어 원피스와 어우러져 모던하면서도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Fig. 27에서 선보인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실루엣의 원피스 드레스는 얼핏 보기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인식 되지만 얇은 화이트 원단의 원피스에 일정 굵기의 올 풀림 처리된 라이트 그레이 색상의 원단을 배치하여 우아하면서도 특색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Fig. 28의 원피스는 스트레이트로 단정하게 떨어지는 하프슬리브 원피스에 세로로 균일하게 떨어지는 지그재그 패턴이 프린팅되어 기하학적 느낌을 주고 있다.

        
          
          

          Fig. 26. 
				
          

          
            Stripe pattern dress.
            
              http://www.gettyimages.com
            

          
          

          

        

        
          
          

          Fig. 27. 
				
          

          
            Stripe effect detailed dress.
            
              http://www.reellifewithjane.com
            

          
          

          

        

        
          
          

          Fig. 28. 
				
          

          
            Zigzag patterned dress.
            
              wireimage.com
            

          
          

          

        

        둘째, 꽃을 모티브로 활용한 패턴이 다수 등장하였다. 꽃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문양뿐만 아니라 외적인 변형이나 은유적으로 재해석된 패턴이 사용되었다.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프린트 외에 아플리케, 자수, 레이스 등의 수공예적 기법으로 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Fig. 29는 평면적으로 프린팅된 플라워 패턴이 적용된 롱 트렌치코트로써 전체적으로 블러(blur) 처리된 꽃문양과 사실적 형태가 드러난 꽃문양이 혼재되어 나타남으로써 매니시한 실루엣의 코트가 여성스럽고 화려한 느낌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Fig. 30에서는 아플리케 기법으로 어깨와 골반부분, 그리고 드레스의 밑단에 작은 사이즈의 붉은 꽃 제작하여 부착한 장식을 통해 입체적 효과를 부여하여 과장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Fig. 29. 
				
          

          
            Flower pattern silky trench coat.
            
              kr.pinterest.com
            

          
          

          

        

        
          
          

          Fig. 30. 
				
          

          
            Handicraft flower detailed chanel dress.
            
              thezoereport.com
            

          
          

          

        

        셋째, 트위드 소재를 통해 고급스러운 착장을 선보였다. Fig. 31에서 그녀는 심플한 디자인의 은은한 광택이 도는 라이트 그레이 톤의 원피스 위에 웜 그레이 톤의 트위드 재킷을 매치하여 품위 있고, 럭셔리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다. Fig. 32는 원피스 드레스와 코트에 같은 트위드 원단이 사용되었는데, 드레스는 바이어스 재단으로 제작되고 코트는 정방형 재단 처리되어 독특한 느낌을 주고 있다. 화이트, 옐로우, 블랙의 세 가지 컬러의 실이 어우러져 세련된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Fig. 31. 
				
          

          
            Tweed long jacket with textured dress.
            
              http://www.zimbio.com
            

          
          

          

        

        
          
          

          Fig. 32. 
				
          

          
            Tweed long jacket with same fabric dress.
            
              le21eme.com
            

          
          

          

        

        넷째, 동물의 가죽이나 모피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활용하여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을 선사하고 있었다. Fig. 33은 광택 처리된 가죽을 패치워크 느낌으로 투박한 느낌을 전달하는 동시에, 밑단을 향할수록 짙게 그라데이션 되는 컬러를 연출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카라 부분에만 모피를 적용하여 한층 와일드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Fig. 34는 전체가 풍성한 모피로 이루어진 코트로 내추럴하게 염색된 컬러를 통해 와일드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으며, Fig. 35에서는 야생적인 레오파드 패턴이 사실적으로 프린트된 숏 헤어 모피 코트를 착용하여 도시적이고 화려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Fig. 33. 
				
          

          
            Patchwork effect lether coat.
            
              http://www.wireimage.com
            

          
          

          

        

        
          
          

          Fig. 34. 
				
          

          
            Wild fur coat.
            
              http://www.gettyimages.com
            

          
          

          

        

        
          
          

          Fig. 35. 
				
          

          
            Leopard pattern fur coat.
            
              pagesix.com
            

          
          

          

        

        이와 같이 소재의 활용에서도 그 한계를 정해두지 않고 다양한 패턴과 텍스처의 선택을 통해 패션을 선도하는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그녀 스스로의 패션 감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의복의 절개나 봉제 등의 디테일에서는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 소재의 다양한 선택 및 활용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4.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는 “의복의 장식이 되는 부속품으로 귀고리·브로치·핸드백 따위를 일컫는 말”(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로써, 의상과 함께 착용하여 스타일을 강조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등 스타일 연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다.

        첫째, Anna Wintour는 스스로의 정형화된 공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자료에서 그녀는 보브 헤어에 볼드한 샤넬 선글라스와 함께 네크라인을 따라 자연스럽게 라운드 형태를 이루는 짧은 길이의 목걸이를 매치하고 있었다. Fig. 36은 2010년 London Fashion Week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그녀는 실내에서도 항상 상징과도 같은 선글라스를 소지하고 착용하는데, 미국 CBSNEWS의 프로그램 60minutes에서 Anna Wintour는 직접, “선글라스를 쓰면 내가 패션쇼장에서 지루해하는 것을 누구도 볼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갑옷과 같다.”고 표현하여 선글라스를 애용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Odell, 2009). 2014년 The Born Free Mother’s Day Carnival 행사장(Fig. 37)과 같은 해 The Wimbledon Tennis Championship(Fig. 38)에서 역시 단발의 뱅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볼드한 선글라스와 두 줄로 구성된 짧은 목걸이의 매치를 보여주는 단일한 스타일링을 선보여 마치 그녀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에 따르면 그녀는 15살 이후로 항상 보브 스타일을 유지했다고 전해지는데(Oloizia, 2014), 그녀가 가진 본연의 헤어 컬러는 짙은 밤색이지만 밝은 블론드 컬러로 염색하고 촘촘하게 하이라이트를 주어 안색을 더 환하고 생기 있게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목걸이는 주로 굵은 보석이 셋팅된 라운드 형태로 짧게 목을 감싸는 디자인을 착용하는데, 의상의 디테일이나 컬러에 따라 보석의 색이나 크기, 줄의 수 등 디테일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6. 
				
          

          
            The Erdem show during London Fashion Week S/S 2010.
            
              http://www.sunglassesid.com
            

          
          

          

        

        
          
          

          Fig. 37. 
				
          

          
            The born free mother’s day carnival 2014.
            
              http://www.thewire.com
            

          
          

          

        

        
          
          

          Fig. 38. 
				
          

          
            Wimbledon 2014.
            
              fashion.telegraph.co.uk
            

          
          

          

        

        둘째, 고정적으로 착용하는 슈즈 아이템이 있었다. 주로 Fig. 39에서 착용한 것과 같이 Skin 톤의 컬러로 뒤쪽은 슬링 백처리 되어있고 앞부분은 두 개의 스트랩이 꼬여진 오픈 토 스타일의 힐이다. 영국 일간지 Daily mail에 의하면 이는 Manolo Blanihk이 약 20년 전 Anna Wintour만을 위해 디자인한 것(Stern, 2016)으로 대부분의 사진에서 동일한 슈즈를 착용했다. 그 외 유사 디자인으로 스트랩 넓이나 개수가 다른 디자인, 컬러가 한톤 어두워지거나 살짝 밝아지는 정도, 혹은 뱀피 무늬 소재의 적용 등의 미미한 차이를 둔 슈즈를 즐겨 착용하고 있었다. 이 외의 경우 가장 많이 착용한 슈즈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부츠로 Fig. 40과 같이 무릎정도 길이를 선호하고 있었다. 컬러는 자연스러운 블랙, 브라운, 카멜, 베이지 등을 선호하였으며, 종종 스웨이드 소재의 부츠를 착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Fig. 39. 
				
          

          
            Skin tone slink back high heel by Manolo Blanic.
            
              http://www.dailymail.co.uk
            

          
          

          

        

        
          
          

          Fig. 40. 
				
          

          
            Simple knee length black boots.
            
              http://www.theluxuryspot.com
            

          
          

          

        

        액세서리의 활용을 통해 Anna Wintour는 의상 외에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집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변화하지 않는 단발의 뱅 헤어스타일과, 볼드한 선글라스, 짧은 라운드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활용을 통해 그녀 스스로 고수하는 패션 철학이 존재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다. 평소 의상을 스타일링 함에 있어 부수적인 아이템을 활용하는 것을 기피하는 그녀의 성격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4.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스타일 분석에 따른 미적 특성
      패션 스타일은 의복을 착용한 개개인의 성향, 즉 개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연출을 통해 보는 이들에게 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의상 스타일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도출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Anna Wintour의 의상 스타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성은 첫째, 정형의 상징성이다. 상징이란 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2005)에 의하면 “어떠한 사상이나 개념 따위를, 그것을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감각적인 말로 바꾸어 나타내는 일, 또는 그 사물이나 말”로 프랑스의 기호학자 Roland Barthes는 의복은 그 자체로서 시각 언어의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표현했다(Barthes, 1998). Tacey(2008)에 의하면 상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의미있는 것이나 그 의미의 특징과 관련되는 무의식적 내용으로 표현하고 각성시키는 수단이자 표상이라 정의 내려졌고, 철학자 Langer는 상징에 대해 객관적인 형태로 인간이 품고 있는 정서나 감정 등의 내면적 세계를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하였다(Lee & Gang, 2012). 다시 말해서, 상징성이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연상될 수 있도록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을 돕는 매개로써 그 특징이 가시적 존재로 인지되는 시각적 각성을 이룰 때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na Wintour의 스타일에 나타난 상징성은 Fig. 36, 37, 38과 같이 고정적인 헤어스타일 연출과 유사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즉, 볼드한 선글라스, 짧은 라운드 형태의 목걸이를 활용하거나 Fig. 39에서 착용한 것과 같은 누드 톤 컬러의 슬링 백 스타일 하이힐을 꾸준히 착용하여 대중들에게 의복 상징의 지표로 인식시킴으로써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정적인 아이템의 지속적인 활용을 통한 정형의 스타일링은 지각자의 무의식 속에 Anna Wintour를 단순히 인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언어적 기호가 아닌 가시적 표상으로 인지시켜 특정 아이템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그녀만의 고유한 이미지, 즉,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녀 스스로가 Vogue USA 잡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패션트렌드를 전달하고 소비문화를 창조해내는 패션 저널리스트의 이미지를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고정적 아이템 활용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의 기호로 표상화하는 것은 그녀 스스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희소성 있는 존재로 인지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완충적 여성성이다. 여성은 본래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말로써 “성별을 구분하여 여자, 특히 성인 여자를 이르는 말”(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인데, Park(2013)은 여성성을 가시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신체 구조를 매개체로 표출되는 외면적 특성을 의미하며 비가시적 관점에서 여성의 섬세한 감수성 또는 부드러움과 같은 내면적 특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고, Ko and Kim(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성이 남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여 지는 여성적 특질이라기보다는, 감각, 감응력, 감수성의 우수함이나 유연하며 생기 있는 곡선, 경쾌함, 율동감 있는 곡선이라든가 온화함, 부드러움 등의 미적 특성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성성이란 단순히 남성과 비교되어 드러나거나,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면의 감수성이나 유연함과 같은 내재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 등을 통해 드러나는 외형적 특성으로써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식에서는 전통적 성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여성적 이미지는 디테일이 작거나 곡선이 드러나는 드레이프 스타일의 의복, 치마 또는 부드럽고 가벼운 질감에서 드러나며 꽃무늬, 작은 무늬, 추상적 무늬 그리고 파스텔 톤이나 우미한 유채색, 어둡지 않은 채도 등(Kim, 2004)으로 그 특질이 드러난다. Anna Wintour의 스타일에 드러난 여성성은 Fig. 9, 16과 같이 프린세스 실루엣을 통해 허리는 잘록하게, 밑단은 넓게 퍼져 우아한 느낌으로 표출되거나, Fig. 6, 7처럼 슬림 실루엣의 원피스를 착용하여 여성의 신체 구조 본연이 가지고 있는 곡선을 드러내어 관능적 여성미를 통해 표출되었다. 또한, Fig. 7, 8, 29, 30과 같이 꽃의 외형적 특성이 드러나는 문양 및 은유적으로 꽃을 형상화 하는 문양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여성성을 드러냈다. 꽃을 활용한 의상은 직접적인 형태의 프린트 기법과 함께 자수, 코사지, 아플리케 등의 수공예적인 기법 등을 접목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성성이 강조된 Anna Wintour의 의상 스타일은 ‘Nuclear Wintour’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차갑고 독선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그녀의 이미지를 완화시켜주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곡선적인 실루엣, 부드럽고 밝은 색상, 꽃을 모티브로 한 소재를 활용한 의상이 전달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통해 Anna Wintour 스스로 자신의 여성성을 외형적 이미지로 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시적 권위성이다. 권위란 “절대적인 것으로서 남을 복종시키는 힘”, 또는 “어떤 분야에서 능히 남이 신뢰할 만한 뛰어난 지식이나 기술, 또는 실력”(Donga new Korean language dictionary, 2005)을 뜻하는 것으로 Encyclopedia of philosophy(2009)에서는 어떤 조직이나 제도 또는 어느 개인 혹은 관념이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하며 구성원들에게 널리 영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그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 성립되는 정신적인 것이며 생산 양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권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Lee(2016)의 연구에서 권위성이란 수직적 계급사회에서 상위 계층에 속한 이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 즉 권력과 부의 확립을 위해 하위 계층을 종속하고 억압하는 규제를 정립하여 지배하는 행위에서 표출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권위성이란 계급사회에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특성으로, 사회 속에서 어느 제도나 이념 혹은 개인이 지니는 가치를 공인시키는 영향력에 의해 발현되는 특성이며 이는 집단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복에 있어서 권위성은 형태를 과장하거나 과시적인 소재의 의상 착용을 통해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드러냄으로써 표출된다고 할 수 있는데, Horn and Gurel (1981/1988)은 의복을 통해 권위적 계층과 사회적 역할을 구별하여 지위상징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자기상을 강화한다고 표현하였다. Anna Wintour의 의상에서 드러난 권위성은 Fig. 15, 18, 28에서와 같이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넓은 형태의 카라가 접목된 모피코트를 착용하여 과장되면서도 위압적인 느낌으로 편집장으로서의 지위와 리더로서의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모피는 과시적인 의복에 활용되는 대표적 소재로 풍성하고 화려한 모피의 착용을 통해 권위나 사회적 지위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동물 보호 협회(PETA)의 비난에도 그녀의 모피 사랑은 식을 줄 모르고 매년 겨울, 그녀의 패션 스타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볼륨감 있는 천연 모피 소재의 착용은 우아하면서도 화려하고 과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Fig. 14, 35에서와 같이 뱀피 등의 파충류 무늬, 또는 레오파드 무늬를 자연 그대로 재현한 소재를 활용하여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은 이러한 동물적 모티브의 문양을 활용하여 의복에 강한 힘을 은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이의 무의식 속에 Anna Wintour 스스로의 권위를 투사(投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Design characteristic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Anna Wintour‘s fashion style
        
        

      

      
        
          
            	Standard of analysis
            	Design characteristic
            	Aesthetic characteristics
          

        
        
          	Silhouette
          	Straight (30.7%)
          	Fixed symbolism
Alleviative femininity
Conspicuous authority
        

        
          	Princess (27.8%)
        

        
          	Slim (23.0%)
        

        
          	Oversize (9.3%)
        

        
          	Hourglass (9.3%)
        

        
          	Color
          	Warm color (30.0%)
        

        
          	Cold color (18.0%)
        

        
          	Achromatic color (21.0%)
        

        
          	Mix color (21.0%)
        

        
          	Fabric
          	Geometrical pattern
        

        
          	Flower pattern
        

        
          	Tweed
        

        
          	Leather & fur
        

        
          	Hair style & accessories
          	Bob cut bang hair
        

        
          	Chanel sunglasses
        

        
          	Round short necklace
        

      

      

    

    

  
    
      5. 결 론
      패션 저널리스트는 패션 매체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 현대 패션 산업에서 트렌드를 분석·비평하거나 패션 관련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소비문화를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패션 아이콘으로서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여 대중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패션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의상 스타일을 선행연구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실루엣, 색상, 소재,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미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na Wintour의 의상 스타일을 고찰한 결과 첫째, 실루엣에서는 단일 아이템을 사용한 슬림 실루엣, 프린세스 실루엣, 그리고 투피스, 스리피스 의상 연출을 통한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선보였다. 또한 형태감 있는 아우터의 활용을 통해 스트레이트 실루엣, 오버사이즈 실루엣, 절충된 실루엣 등 다양한 실루엣을 의상에 적용하고 있었다. 둘째, 색상에 있어서 난색의 활용이 가장 많았으나 한색, 무채색, Mix 색상의 활용과 비교했을 때 사용 비중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채로운 색상을 활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재의 활용에서는 직선적, 기하학적 무늬와 꽃을 모티브로 한 다채로운 무늬가 활용되었으며, 프린트, 자수, 아플리케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의상에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트위드 소재와 천연 가죽, 모피 등 다양한 종류의 텍스처를 통해 의복의 절개나 봉제 등에 변형을 주지 않고 소재의 다양한 선택 및 활용을 통한 이미지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에서는 실루엣, 색상, 소재와 달리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발의 뱅헤어를 유지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선글라스의 활용, 유사한 디자인의 짧은 목걸이, 슬링 백 슈즈 등을 활용하여 스타일링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Anna Wintour의 의상에 드러난 미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 첫째, 고정적 아이템 연출을 통해 Anna Wintour의 아이덴티티를 표방하는 상징성이 드러났다. 그녀는 특히 액세서리와 헤어스타일 연출의 고정을 통해 스타일에 통일감을 주고 있었다.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블론드 컬러의 보브컷 뱅 헤어를 고수하고, 볼드한 샤넬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또한, 짧은 길이의 라운드 형 목걸이와 슬링 백 스타일 누드 톤 하이힐을 꾸준히 착용하여 상징적 지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정적 아이템 연출은 일반적으로 시간, 장소, 상황(T·P·O)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호화된 스타일 연출로 작용함으로써, 패션 아이콘이자 패션 저널리스트로서 Anna Wintour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우아하고 곡선적인 실루엣과 다채로운 컬러감, 꽃문양을 차용한 소재의 활용에서 드러나는 여성성이 나타났다. 특히, 프린세스 실루엣, 슬림 실루엣의 원피스를 통해 여성 인체가 지닌 유연한 곡선을 강조하거나, 파스텔 톤 등 밝은 컬러감을 적용하여 로맨틱하고 경쾌한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자연의 요소 중 하나인 꽃을 활용하여 꽃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문양이나 외적인 변화, 은유적, 수공예적 표현 기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꽃을 형상화하여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자아내었다. 이를 통해 Anna Wintour의 의상은 세간에 독선적이고 차가운 이미지로 알려진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여성성을 강화하는 도구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시적이고 과장된 실루엣, 디테일의 활용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동물적 모티브의 활용에서 드러난 권위성이다. Anna Wintour는 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넓은 형태의 칼라 등의 디테일로 구성된 모피 코트를 착용하여 과장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레오파드 무늬와 같은 동물 본연의 무늬를 모피에 접목시키거나 모피 소재의 형태적 변형, 염색을 통한 다양한 무늬의 적용 등을 통해 위압적인 스타일을 연출하여 권위적인 그녀의 성향을 드러냈다. 이처럼 화려하고 과시적인 의상의 연출은 한 시대의 트렌드나 수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대중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편집장으로서 지위 의식과 위치적 역할을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사회·문화·경제적 영향력을 인정받는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의상 분석을 통한 미적 특성의 정립은 대중들의 패션 저널리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며, 패션 업계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효용 가치가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패션 스타일을 파악한 결과, 의상 연출에 있어서 실루엣, 색상, 소재, 액세서리 및 헤어스타일의 구성요소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복식의 활용을 통해 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거나, 미학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패션 저널리스트들의 패션 스타일을 통해 그들의 지위 의식이나 성향 등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여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났다. 향후 패션 아이콘으로서 패션 저널리스트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 패션 저널리스트들과 관련된 스타일의 비교 연구 등에서 본 연구의 미적 특성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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